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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8월 8일(목) 서울신문 「쉽게 없어지지 않는 농약…사과 껍질째 먹지 

말아야 할 이유」기사에서 “❶ 과일을 씻은 다음에도 농약은 껍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❷ 세척만으로는 농약 섭취를 막기에 불충분

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제도(PLS, 허용물질목록제도)를 2019년 1월 1일

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준수하면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을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입니다.

  또한, 농산물 중 농약의 과다 잔류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병해충별로 사용방법, 사용시기 및 살포횟수 등을 제한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일반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고독성(맹독성) 농약은 2011년 이후 모두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0% 수준

이며, 미국(3.3%), EU(2.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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